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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윤후명은 197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소설가가 되었다. 이미, 1967년에 윤주형이라는 필명으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인이었다. 시인이 되어서는 윤상규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1977년에는 『명궁』이라는 시집을 간행했다. 윤상규 시인의 윤후명 소설가로의 변신은 당시 한국문학 내부에서 큰 화제된 사건이었다.

          본 논문은 윤후명 초기 소설인 ｢산역｣(1979)과 ｢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1983)를 연구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윤후명 초기소설의 서사적 특징은 무엇인가이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그가 시에서 소설로 장르를 바꾸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이다. 세 번째 문제의식은 초기 소설의 문학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다.

          윤후명의 등단작 ｢산역｣은 구조으로 잘 구축된 작품이다. 미스테리 기법을 활용하였고, 마지막에는 극적 반전도 있어 흥미롭다. 이 작품은 신춘문예 문법에 충실한 소설이다. 작가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작품 속에 숨겨두었다. 윤후명은 ‘전쟁의 압도적 영향력’을 서사적 배경으로 활용했다. 소설 속 ‘그녀’의 형상 속에 작가 자신이 투영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작가 윤후명이 ‘존재의 근원’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는 단편 ｢삼우제｣(1980), ｢사생｣(1982), ｢동래시집｣(1982)을 모아놓은 작품이다. 이를 ‘단편 연작 중편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작품은 아버지의 삼우제를 지내는 현재의 시간, 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는 과거의 시간, 작가의 대학생 시절을 그린 시간, 이렇게 세 시간이 중첩되어 있다. 윤후명의 초기 작품은 여러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윤후명의 초기 소설세계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그의 소설은 한국의 억압적 정치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윤후명은 ‘현실과 거리두기의 정치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존재의 근원성 탐구, 혹은 문학주의 소설을 창작했다.

          윤후명 초기 소설은 불교의 ‘연기론’과 관련이 있다. 떠돌이 별에 비유할 수 있는 ‘고독한 작가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단편 연작 중편소설’ 형식을 창조했고, ‘현실과 거리두기의 정치성’을 표현했다. 윤후명은 자신의 문학세계를 ‘고독의 뿌리’로 지칭했다. 이는 군중 정치와도 거리를 두면서도 현실 정치를 비판한 것으로 의미화 할 수 있다. 윤후명은 시인에서 소설가로 변신함으로써, ‘삶의 비의에 대한 문학적 기록’을 해나갔다. 문학주의자 윤후명을 ‘떠돌이별 운명’을 지닌 작가로 표현할 수 있다.

        

        
          
            초록
          
        

        
          Yoon Hu-myong became a novelist in 1979 after winning the *Hankook Ilbo* New Year’s Literary Contest. In 1967, he won the *Kyunghyang Shinmun* New Year’s Literary Contest under the pen name Yoon Ju-hyeong and became a poet. As a poet, he used the pen name Yoon Sang-gyu. In 1977, he published a poetry collection titled *Myeonggung*. The poet Yoon Sang-gyu transformed into the novelist Yoon Hu-myong. This became a major topic of discussion within the Korean literary community at the time.

          This paper examines Yoon Hu-myong’s early novels, “San yeok” (1979) and “All Stars Make Music” (1983).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s: What are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Yoon Hu-myong’s early novels?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s: What prompted him to switch genres from poetry to fiction? The third research question is: What is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his early novels?

          Yoon Hu-myong’s debut work, “San yeok” is a structurally sound piece. It makes effective use of mystery techniques and features a dramatic twist at the end, making it an engaging read. This novel adheres closely to the conventions of the New Year’s Literary Contest. The author has hidden his “secret of birth” within the work. Yoon Hu-myong used the “overwhelming influence of war” as the narrative backdrop. The author himself is projected onto the character of “her” in the novel. This work demonstrates Yoon Hu-myong’s interest in the “origin of existence.”

          “All Stars Make Music” is a collection of the short stories “Samuje” (1980), “Saseong” (1982), and “Dongrae Poetry Collection”(1982). It can be described as a “short story series-style novella.” This work overlaps three distinct time frames: the present, during which the author holds a three-day memorial service for his father; the past, in which he recalls his middle school days; and the time depicting his college years. In his early works, Yoon Hu-myong freely moves back and forth through time. Yoon Hu-myong’s early fictional world reflects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His novels can be interpreted as a literary response to Korea’s oppressive political reality.

          Yoon Hu-myong’s early novels are related to the Buddhist “Theory of Cause and Effect” He pioneered the “short story series-style novella” format and expressed the “political nature of distancing oneself from reality.” Yoon Hu-myong referred to his literary world as the “roots of solitude.”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critique of real-world politics while maintaining a distance from popular politics. By transitioning from poet to novelist, Yoon Hu-myong pursued a “literary record of the Secret Meaning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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